
숙녀복지용 폴리에스터 신소재 개발 

 

일본의 동양방에서는 숙녀복지용 폴리에스터 장섬유 신소재 2가지를 개발

하여 내년 춘하제품부터 판매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하나는 채도가 짙은 

색조와 풍만감을 특징으로 하는 ‘쥬리나’이고 다른 하나는 캐쥬얼조의 ‘카바

나’이다. 

쥬리나는 ‘지나’이후 고도로 발전한 분자배열 제어기술을 활용한 소재로 

폴리머와 방사 단계등에서 제어에 의해 필라멘트의 각 가닥이 다른 형상들

을 기억한다. 염색 및 후가공으로 그 형상을 발현시켜 부드러운 파우더(분말) 

같은 촉감을 표현하는데 실의 꼬임이 강한데도 찌부러짐 없이 아주 부드럽

고 풍만한 감을 발현한다. 또한 본소재는 카티온 염색이 가능한 개질 수지를 

사용하며 필라멘트 표면이 수없이 많은 미세공의 중복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채도 짙은 색조와 보다 선명한 고채도의 색깔이 얻어진다. 쥬리

나는 지나를 능가하는 고급 여성 의류 소재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일

반사와 이와는 다른 성질의 개질사를 복합하였기 때문에 샴브레이조나 상강

조의 캐쥬얼한 감을 표현할 수 있다. 쥬리나에 사용되는 실은 80d/42f, 

105d/54f의 2종류로 단사의 섬도 1.2d와 21d이며 이섬도, 이형의 단사로 구성

되어 있다.  

한편 카바나는 “천연섬유를 능가하는 캐쥬얼한 감성”을 느끼게 하는 소재

로 그 특징은, ① 폴리머의 개질에 의해 가라앉는 것과 같은 차분한 광택과 

드라이한 촉감을 가지며 ② 복합가공기술에 의해 슬러브의 크기와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카바나는 표면의 외관이 다채

로우며 적당한 상쾌감과 드라이한 촉감을 갖는다. 

또한 신합섬과의 복합에 의해 새로운 질감을 표현할 수 있다. 카바나에 사



용하는 실은 225d/48f, 225d/72f의 두종류이며 용도는 캐쥬얼 분야의 드레스, 

블라우스, 스커트, 반바지등이다. 


